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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과 우주를 지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위쪽에서 날으시며 손가

락을 물에 대시고 가셨는데 그 물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어딜 가시는지 여쭤보았습니

다. “천국의 아름다운 곳을 보여줄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을 보여줄게.” 하셨습니다. 순간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

오고 아름답고 온화한 얼굴의 길게 끌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계신 성령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품안에 

안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수종 드는 천사들 2-3명이 보였는데 그 외에도 인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

수님께 성령님이 맞는지 여쭤보았는데 “그래, 잘봐.” 말씀 하셨습니다. 

그 영혼의 몸을 쓰다듬으시고 바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영혼은 아직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모습이었으며 손

안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서 그 어머니의 태속에서 죽게 된 영혼과 태어났어도 아직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죄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유전죄는 있겠지만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 영혼은 형상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주변에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이 그 아이들을 작은 유리관속에 소중하게 담았습니

다. 제가 바라보는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어린 영들이 가지런히 유리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말

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천사들은 엄마처럼 데리고 다닙니다. 그곳에 있는 영들은 바쁘게 움직입

니다.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 오면 성령님의 손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보호속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에서 키워진 지상의 어린이들처럼 모여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이

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점점 자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예절 교

육을 하며 주의 성품을 닮게 되고 평온하고 선한 하늘 천품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각자 맡은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 이들은 어떤 일

들을 합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도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자를 도우는 일도 합니다. 성장할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실천하며 삽니다. 나쁜 마음이나 유

전적인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빼내어주셔서 온전한 성품을 가진 자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성령

님을 최고 사랑하며 행복한 천국의 삶에 만족하고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도 잘 보여

주지 않는 곳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전히 성장하면 

이곳을 나와 각자 자기 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엄청난 하늘 대군이 투입되어 사랑을 실천하며 아이들을 양육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니? 아름답지 않니? 라고 말씀하셔서 화답했습

니다. 너희의 영혼도 성령께서 사랑으로 키우고 다스리며 관리한다. 사랑한다. 


